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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에 대한 대중감성 연구:
소셜미디어(SNS) 감성 분석을 통해

A Study on Popular Sentiment for Generation MZ:
Through social media (SNS) sentiment analysis

안명숙*

Myung-suk An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감성분석 방법을 통해 ‘MZ세대’에 대한 대중 감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소비자 계정 SNS 텍스트를 살펴보고 내용상 외부 감성과 MZ세대 본인들의 감성을 분류하여 긍정 및 부정 감

성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MZ세대’ 관련하여 호감과 흥미의 긍정정서가 72.1%로, 부정적인 감성비

율 27.9 % 보다 높았다. 긍정감성에서 기성세대들은 ‘MZ세대의 개성과 당당함에 대한 호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MZ세대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이에 비해 MZ세대들은 ‘자신들의 당당함, 발랄함 및 개성 세대라는 점’과 ‘소소한 성

장주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 MZ세대 외부의 부정감성은 ‘MZ세대의 결혼기피, 취업난, 빚투자 및 퇴사 트랜드

에 대해 걱정’, ‘꼰대 취급하는 MZ 세대 미움’, ‘MZ세대와 대화하기 힘듦’으로 나타났다. 한편, MZ세대 본인들이 느

끼는 부정감성은 ‘일반화에 대한 거부감’, ‘세대 및 젠더 갈등과 기성세대보다 심한 경쟁에 대한 거부감’, ‘풍요로운 시

대의 상대적 실패감’, ‘예고된 기후재앙 속에서 살아야하는 슬픔’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MZ세대를 일반화

하여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아야 하며, 세대간 이해와 공감으로 갈등을 완화해야한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인 고민의 필요성도 있다.

주요어 : MZ세대, 긍정감성, 부정감성, 호감, 갈등

Abstract In this study, the public sensitivity of the 'MZ genera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social media big 
data sensitivity analysis method. For the analysis, the consumer account SNS text was examined, an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factors were presented by classifying external sensibilities and emotions of the MZ 
generation. In conclusion, the positive emotions of liking and interest in relation to the "MZ generation" were 
72.1%, higher than the negative emotional ratio of 27.9%. In positive sensitivity, the older generation showed 'a 
favorable feeling for the individuality and dignifiedness of the MZ generation' and 'interest in the MZ generation 
with new values'. In contrast, the MZ generation has a favorable feeling for ‘the fact that they are a generation 
of their own boldness, youthfulness and individuality’ and ‘small growthism’. Negative sensitivity outside the 
MZ generation was found to be ‘A concern about the marriage avoidance, employment difficulties, debt 
investment, and resignation trends of the MZ generation’, 'Hate the MZ generation who treats Kkondae' and 
‘Difficult to talk to the MZ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emotions felt by the MZ generation 
itself were ‘Rejection of generalization’, ‘Rejection of generation and gender conflicts’, ‘Rejection of competition 
worse than the older generation’, ‘Relative failure of the rich era’, and ‘Sadness to live in a predicted climate 
disaster’. Therefore, the older generation should not look at the MZ generation in general, but as individuals, 
and should alleviate conflicts with intergenerational understanding and empathy. there is a need for community 
consideration to solve generational conflicts, gender conflicts, and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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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연구의목적은 ‘MZ세대’ 관련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분석하여 MZ세대 심리정서적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MZ세대’에서 ‘M’은 1980

년부터 200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M) 세대를 나

타낸다. ‘Z’는 1995년부터 2004년 출생자를 뜻하는 Z세

대를 말한다. 2019년 기준으로 MZ세대는 국내 전체 인

구의 약 34%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세대 집단이

다. MZ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고, 트렌드를 주도하며, 새

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세대이다[1]. 이에 정치, 경제, 사

회 및 문화 패러다임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2]. MZ세대의 인구학적 중요도와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의 주축 세력이 될

MZ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각도

의 연구가 필요하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서 ‘MZ세대’에 대하여 형성되는 SNS 담론의 감성을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힘으로서 MZ세대를 조망하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MZ세대를 바라보는 외부감성과 MZ

세대 본인들의 감성을 분류하여 긍정 및 부정 감성의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현재 MZ세대

관련 대중 감성은 무엇인가?’ 이다.

Ⅱ. 관련연구

‘강유림,김문영의 연구’[4]에 따르면 2010과 2020년

MZ세대 관련 연구는 사회분야 39.7%, 예술분야 30.8%,

융합 및 교육 분야 17.3%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과 2022년에는 첫째, 경제소비주체로서의 MZ세대 연

구가 두드러진다. 이 연구들은 4차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주요 소비층으로 부각된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과 소비성향의 특징을 연구하여 MZ세대 맞춤형 패러

다임으로 재구조화를 촉진한다[5-7]. 또한 MZ세대가

주 사용층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비경제에 활용하는

논의도 활발하다[8-9]. 둘째, MZ세대 문화적 특성으

로 횰로(H-YOLO)형(자신만의 삶을 즐김), 집콕템 가

치소비형(집에 틀어박혀 즐기는 유형), 헬시라이프 챌

린저(healthy-life challenger)형, 카우치 포테이토(couch

potato)형이있다. 또한MZ세대유행신조어들도이세대

의 문화와 가치관을 담고 있다. 규칙적으로 자신을 성장

시키는 습관을 반복하는 ‘갓생(God生)’, 소비에 자신의

가치를 담는 ‘미닝 아웃(meanig out)’, 재력이나 귀중품

을 과시하는 행위인 ‘플렉스(Flex)’, 복고품이 새롭게 유

행하는 현상인 ‘뉴트로(newtro)’ 등이다[10]. 그 밖의

MZ세대의 문화적 특징으로 정치참여 의식과 사회공정

성인식[11-12], 과시적 소비성향[13], 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14-15] 등이 있다. MZ세대 심리 정서

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MZ세대는 경제적 양극화 사

회에서 상대적 결핍과 좌절을 경험해야하는 불안한 존

재이며, 이 불안으로 인해 문화소비와 계층상승 욕망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현대소비 사회에서 자본의 노예

화가 되는 생존주의에 취약한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16-17]. 이상의 MZ세대 연구는 사회경제, 문화 및 심

리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주로

문헌 및 양적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Z세대’ 담론 빅데이터를 분

석하여 대중 감성 측면에서 MZ세대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SNS사례를 인용하여 질적 측면을 보완

하고 MZ세대를 바라보는 외부시선과 당사자들의 관점

을 구별하여 제시함으로서 MZ세대에 대한 통합적 이

해로 나아가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자는 ‘MZ세대’ 관련 대중 감성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에 따라 우선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MZ

세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감성 분석을 통해 세

부감성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방법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빅데

이터 분석은 현재 MZ세대 관련 대중감성을 살피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방법이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

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텍스톰’ (textom)

[18]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소셜 미디어상의 데

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감성 정보를 제공해준다.

3. 분석개요

분석 수집 키워드는 ‘MZ세대’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MZ 세대에 대한 최근 정서를

알기 위해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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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설정했다. 정보 접근성과 방문성을 고려하여

수집 채널은 다음(daum), 네이버(naver)의 카페, 블로그

그리고 트위터로 설정하였다. 분석도구인 텍스톰(Tex

tom)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976건), 카페(1,000건), 다음

블로그(861건), 카페(879건) 그리고 트위터(144건)로부

터 총 3,860개의 수집텍스트가 도출되어 본 연구에 사

용되었다.

표 1. 분석 개요
Table 1. Analysis overview

수집 키워드 MZ세대

데이터
수집기간

2021-10-14 ~ 2022-10-14

수집 채널 다음(카페, 블로그), 네이버(카페, 블로그), 트위터

분석 도구 텍스톰(Textom)

분석 대상
다음(카페, 블로그), 네이버(카페, 블로그),
트위터에서 수집된 3,860건의 수집텍스트

분석 모듈 MeCab

정제 방법 명사

4. 분석절차

데이터 수집 결과 ‘MZ세대’의 총 3,860건의 수집리

스트를 분석리스트로 생성하였다. 그 다음 이 수집리스

트의 원문을 편집한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분석하고 수치화하는 감성분석을 시도한

다. 그 결과 3,007건의 감성단어를 도출하고 시각화한

다. 이를 통해 MZ세대 관련 SNS상의 감성요인을 분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관찰자 시점에서 SNS 원

문 텍스트를 인용하며 감성 요인 분석을 제시하였다.

분석단계는 그림.1과 같다.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로부터 3,860건의 텍스트 데이터 수집
↓

가정제 및 편집 원문 데이터 업로드
↓

원문데이터에서 도출한 3,007건의

감성요소에 대한 세부감성 강도 분석
↓

세부 감성 단어 빈도 분석과 시각화
↓

SNS 원문 텍스트 인용하여 감성요인 분석 결과 제시
↓
결론

그림 1. 분석 단계
Figure 1. analysis procedure

Ⅳ. 원문데이터의 감성분석

1. 긍정 및 부정 감성분석

원문 데이터로를 감성분석한 결과 3,007건의 감성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해 감성강도분석을 하여

Table 2.와 같이 감성 중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MZ세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감성은

전체 3,007건의 감성요소 중 2,168건으로 72.1%의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부정적인 감성의 비율은 3,007건 중

839건으로 27.9 %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감성강도비율

을 빈도비율과 비교하면 감성강도비율이 71.38%로 긍

정빈도 72.1%보다 낮다. 또한 부정감성의 경우 감성빈

도 27.9%보다 감성강도비율이 28.62%라는 것은 긍정감

성이우세하긴 하지만 강도 면에서는 부정 감정이 강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MZ세대’에 대한

대중 감성은 부정 감성보다 긍정적 감성이 훨씬 높다.

구분 빈도(건) 감성강도비율(%) 빈도비율(%)

긍정 2168 / 3007 71.38 72.1

부정 839/ 3007 28.62 27.9

표 2. 긍정 및 부정감성 분석
Table 2. Positive and negative sentiment analysis

2. 세부감성 분석

그림 2. 세부감성강도 시각화
Figure 2. Detailed emotional intensity analysis

긍정 및 부정감성을 세부 감성으로 다시 분류하여

그 중 높은 비율의 감성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Textom

감성어 어휘사전에는 긍정과 부정 범주가 9개의 감성단

어로 분류되어 있다. 긍정 감성 단어는 흥미, 호감,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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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이다. 부정 감성 단어는 거부감, 슬픔, 두려움, 놀

람, 분노, 통증의 6개의 단어가 있다. 이 감성단어들은

50점 만점으로 표준화되어 강도를 표시한다. 그림. 2.는

‘MZ세대’에 대한 세부감성의 강도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2는 ‘거부감’이 강도 높은 부정정서이고, ‘호감’과

‘흥미’가 강도 높은 긍정정서임을 보여준다.

3. 감성단어 빈도분석

감성 단어 빈도 분석은 Textom의 감성 어휘 사전을

활용하여 ‘MZ세대’ 관련 원문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빈

도의 긍정 및 부정감성을 확인한다. 감성 어휘 사전은

감정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들을 ‘호감’, ‘흥미’, ‘기쁨’,

‘슬픔’, ‘두려움’, ‘놀람’, ‘분노’, ‘거부감’, ‘통증’의 9개 범

주로 분류한 후, 7점 만점으로 순위를 매기고 빈도수를

보여주도록 구조화되어있다. 예를 들어 단어 ‘호감’에

내포된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에 ‘좋다’와 ‘그저 그렇

다’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 ‘좋다’라는 단어에는 7점, ‘그

저 그렇다’라는 단어에는 1점을 주어 같은 호감 범주의

단어라도 강도를 다르게 사전을 구축하여 놓은 것이다.

‘MZ세대’ 관련 감성단어 빈도분석 결과 ‘호감’ 감성요소

는 1,401건수, ‘기쁨’ 감성은 240건, ‘흥미’ 감성 527건,

‘거부감’ 감성 443건, ‘슬픔’ 감성 120건, ‘놀람’ 감성 46

건, ‘통증’ 감성 21건, ‘분노’ 감성 87건, ‘두려움’ 감성

122건으로 나타났다. 긍정단어 중 가장 높은 빈도의 감

성은 ‘호감’인데, 호감의 세부 감성 단어는 ‘좋다’, ‘추천’,

‘좋아하다’, ‘성장하다’, ‘사랑스럽다’의 순서로 강도가 강

하다. 부정단어 중 가장 높은 빈도수는 ‘거부감’인데, 거

부감의 세부 감성 단어는 ‘싫다’, ‘어렵다’, ‘심하다’, ‘심각

하다’, ‘이상하다’의 순서로 강도가 강하다. 본 연구에서

는 MZ세대의 9개의 감정단어에 따른 세부감성단어를

상위 5개 감성으로 분류하여 표 3.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부감성요인들은 MZ세대’에 대하여 ‘좋다’,

‘성장하다’ 등 긍정적인 감성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난 ‘싫다’,

‘어렵다’ 등 부정적 정서의 공감대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NS 담론 빅데이터 감성분석을 거쳐 MZ

세대 관련 세부감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SNS

텍스트를 인용하여 긍정 및 부정 감성의 요인들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텍스트 내용을 살펴보아

MZ세대를 바라보는 외부감성(기성세대 감성)과 MZ세

대 본인들의 감성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감성
범주

세부
감성

세부감성요인 건수 빈도(%)

긍정

호감

좋다

1401 47.59
추천
좋아하다
성장하다
사랑스럽다

기쁨

웃다

240 7.82
행복하다
대박
최고다
즐겁다

흥미

새롭다

527 15.97
이색적이다
재미있다
특별하다
기대하다

부정

거부감

싫다

443 15.76
어렵다
심하다
심각하다
이상하다

두려움

주의

122 2.86
걱정하다
불안
무섭다
소심하다

슬픔

힘들다

120 4.3
울다
포기하다
우울하다
아쉽다

놀람

충격

46 1.99
놀랍다
깜짝
민망하다
갑작스럽다

통증

아프다

21 0.84
답답하다
딱딱하다
무겁다
찢어지다

분노

밉다

87 2.88
불만스럽다
짜증
화나다
무시당하다

total 3007 100%

표 3. 감성단어 빈도수
Table 3. Emotional word frequency

Ⅴ. 분석결과

1. MZ세대를 바라보는 외부 감성

1) 긍정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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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Z세대의 개성과 당당함에 대한 호감

최근 대중의 ‘MZ세대’ 관련 감성으로 가장 높은 감

성은 긍정적 감성 ‘호감’이다. 전체 9개의 정서 카테고

리 중 47.59%에 달한다. ‘호감’의 주된 긍정적 세부감성

요인 1위는 ‘좋다’이다. 기성세대들이 볼 때 MZ세대만

의 긍정적 패기와 개성을 좋게 보는 호감정서가 많다.

SNS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요즘 친구들은 상상을 넘는 실력과 밝음이 좋다. 다

천재야...우리 때와는 다르다. 60~80년대 동안 쌓인 고전

들을 원없이 섭렵 가능하고 거기에 MZ 세대만의 당당

함이 더해진게 너무 좋고 부럽다. 딱 30년 전으로 회춘

하여 같이 즐기고 싶다(참깨 & 올리@blackzzam 2:10

AM · Jul 5, 2022).

(2)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MZ세대에 대한 흥미

흥미’ 감성은 전체의 15.97%이다. 흥미 감성의 세부

감성요인 1위는 ‘새롭다’이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안정보다는 가치와 의미 및 새로움을 추구하는 흥

미로운 세대로 인식되고 있다. SNS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신선하게 새롭다. MZ세대가 몰고 온 프레시한 바람.

바로 MZ세대다. MZ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고 체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안정보다는

부업이나 이중직업이나 적극 투자로 수입을 창출한다.

저축보다는 돈을 가치있게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흥미로운 세대이다. 정착보다는 여러 삶을 경험하는 가

볍고, 하늘 아래 처음 등장한 새로운 것을 추구할 뿐

아니라 옛것도 새롭고 신선하게 해석한다(미래에셋증

권・2022. 3. 17. 8:57).
2) 부정 감성

MZ세대를 바라보는 외부의 부정감성 요인들은 다음

과 같다.

(1) MZ세대 결혼기피, 취업난, 빚투자 및 퇴사 트랜드

거부감 감성은 15/76%로 부정 감성 중 가장 높은 수

치이다. 이 거부감 범주의 세부부정감성 요인 중 ‘심각

하다’는 외부에서 볼 때 MZ세대의 결혼기피, 취업난,

빚투자 및 퇴사 트랜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다. MZ 세대의 결혼기피 현상을 걱정하는 SNS텍스트

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난, 집값 상승, 결혼관 가치 변화가 동시에 나타

나면서 MZ세대의 결혼기피현상이 심각하다(일코노미,

2022, 5.26).

MZ세대의 취업난과 빚투자 현상을 걱정하는 SNS텍

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30 청년들은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다. 그런데 대

졸 실업률은 유독 심각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취업

해도 MZ 세대 청년들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생애에 내 집 마련은어려운 MZ세대의 현실. 시간이 지

날수록 벌어지는 빈부 격차에 MZ세대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타카・2022. 7. 9. 21:34).

한편 MZ 세대는 힘들게 들어간 직장도 쉽게 퇴사하

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퇴사 트랜드는 기성세대를 당

황시키고 있다. 거부감 범주의 세부부정감성 요인 중

‘심하다’는 이런 트랜드와 연관된다. SNS텍스트를 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MZ세대들의 퇴사 트랜드가 심하다. 이들의 이유있

는 퇴사에 공기업 및 대기업이 당황하고 있다. MZ세대

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퇴사, 고민없는 퇴사, 자유

를 위한 퇴사, 재택근무선호, 주인의식이 없어서 퇴사 등

등 다양하다(상도동흔한개발자@MrJavaTkim·Mar 16.

2022).

(2) 꼰대 취급하는 MZ 세대 미움

부정감성 중 분노는 전체의 2.88%이고 이 범주의 세

부감성 요인으로 ‘밉다’가 있다. 이 감성에는 툭하면 ‘꼰

대’ 취급하는 MZ세대들에 대한 원망이 담겨있다. SNS

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젊은 꼰대 취급받는다. 그러나 30·40 상사의 입장에

서 나도 할 말 있다. 개인주의, 자유분방, MZ세대 신입

들은 일할때 불평이 많고, 책임감이나 의지는 적다. 기

초적인 일에 대해 알려주는 것까지도 꼰대라고 부르니

오히려 신입들 눈치 본다(도봉문화재단・2022. 1. 4.
10:37).

(3) MZ세대와 대화하기 힘들다

두 번째로 높은 부정감성 ‘슬픔’의 세부감성요인 중

‘힘들다’ 감성은 세대간의 의사소통이 힘든 기성세대들

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SNS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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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요즘 아이들인 MZ세대 두 딸과 대화를 하기 힘들

다. 냉냉한 애들, 두 번 얘기 안 한다. 우리는 귀가 어두

우니 우리가 노력해야한다 .너희들 신조어 갓생, 미닝

아웃. 우리는 이미 먼저 실천하고 있고 우리도 그 루틴

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MZ세대들아 우리도

소통을 위해 노력할 테니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제

발 한번만 더 이야기해 주겠니. 갈수록 귀가 어두워져

서 그렇다. 그리고 말인데, 우리도 한때는 주름잡던 X

세대였단다(편줌마 장바구니, 2022,9,22,17:11).

2. MZ세대 트랜드에 대한 본인들의 감성

1) 긍정 감성

(1) 당당함, 발랄함 및 개성 세대라는 점 호감

‘호감’ 범주의 의 주된 긍정적 요인 1위인 ‘좋다’는 MZ

세대 자신들의 특징에 대한 긍정적 자가평가를 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SNS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절대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mz세대의 패기 너무

좋다(들@P1HDeul· Aug 18,2022).

진짜너무너무말랑말랑 사랑스러운깨발랄mz세대라서

좋다불라불라@Bula_bula_·Aug 28 2022).

니트 한팔만 빼고입어봐라 그게 패션이다. 점이 많으

면 특징이 있어서 좋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면 좋지.

mz세대의 장점이지 (란프@Megg_farm· Sep 30, 20
22).

(2) 소소한 성장주의 자부심

MZ세대는 개성과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이

다. 또한 갓생(신과 인생) 이라는 신조어 유행이 보여주

듯, MZ세대는 개인적이고 확실하게 조금씩 성장하는

방법을 택한다. SNS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MZ세대가 ‘성장’에 집착한다는 건 이 연봉제

내지는 기업간 서열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싶다. MZ세대는 ‘먼 미래보다 행복한

하루 살기‘, ‘갓생살기’ 트렌드에 꽂힌다. 소확행. 루틴.

아침의 물 한 잔, 하루 한 번 칭찬, 퇴근 후 ‘홈 트레이

닝’하기 등등 소소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작은 활동

으로 채워가고 인증하는 ‘습관 형성 챌린지’가 확산된다

(Montana_SF@Montana_SF2·Sep 5 7:56 AM · Sep

5, 2022).

2) 부정감성

(1) 일반화에 대한 거부감

가장 높은 부정적 감성 범주인 ‘거부감’의 세부감성

요인 1위는 ‘싫다’ 이다. 이 감성은 정작 MZ세대 당사

자들은 MZ세대로 획일적, 일반화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SNS텍스트를 인용하면 다

음과 같다.

나도 MZ 세대의 일원이다. 나는 우리를 일반화를

하는 게 너무 싫다. MZ 세대론의 문제점 중에 가장 많

이 지적되는 것이 바로 지나치게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

인데, 나는 딱 그 스펙트럼의 중심 즈음에 있다. MZ세

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MZ 세대가 아니라 해서 그 특징을 가질 수 없

는 것도 아니다(성지・2022. 7. 11. 23:28).

(2) 세대 및 젠더 갈등과 기성세대보다 심한 경쟁에

대한 거부감

부정감성 ‘거부감’의 세부감성요인 ‘심하다’와 ‘심각하

다’는 MZ세대들이 느끼는 기성세대 및 젠더 갈등과 심

한 경쟁의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다. 세대 갈등에 대한

SNS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MZ세대이다. MZ세대는 참 애매하고 서럽다.

어떨 땐 아이 같지만 어떨 땐 어른 같은 세대. 그야말

로 복잡한 혼돈의 세대들이다. 특히 기성세대들과 갈등

이 심하다. 전 세계를 찾아봐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새대간 갈등 심한 나라 없다. 부모님과의 갈등과 소통

불가는 MZ세대라면 모두 공감(글토닥@Dec 11. 2021)

젠더 갈등에대한 SNS텍스트를인용하면다음과같다.

우리사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젠더 갈등 ‘심각하다’.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본 MZ세대가 거의 90%에 육

박한다(시대를 보는 눈・2021. 7. 19. 14:44).

MZ세대의 심한 경쟁에 대한 SNS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성세대 왈, MZ세대는 풍족하게 누린다. 마음만 먹

으면 더 기회가 많다. 쓸 거 다 쓰면서 없다고 한다. 나

때는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다. MZ세대 왈, 기회가

없다. 기성세대를 부양해야 한다. 부모세대보다 못 산

다. 우린 경쟁이 너무 심하다(투자와 여행・2022. 9. 1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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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요로운 시대 & 상대적 실패감

‘슬픔’ 의 세부감성요인 ‘우울하다’는 모든 것이 풍요

로운 세상에서 상대적 실패감을 느끼는 MZ 세대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한탕주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

는 우울한 현실을 시사한다. SNS텍스트를 인용하면 다

음과 같다.

나는 MZ세대라는 말이 싫다. MZ세대로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MZ 세대란, 실패를 허락받지

못한 우울한 세대이다. 오늘날은 어느때보다도 풍요로

운 시대이다. 그 풍요가 세대를 가르고 망치고 있다. 한

탕주의에 빠지기 쉬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길목들

이 우릴 유혹한다. 그리고 모든 조명은 성공한 자를 비

추고 있다(2030대의 여러 이야기 비센티 2022. 9. 26.

00:33).

(4) 예고된 기후재앙 속에서 살아야 하는 슬픔

부정 감성 중 두 번째로 높은 감성은 4.8%의 ‘슬픔’

이다. ‘슬픔’의 세부감성요인인 ‘힘들다’ 감성은 MZ 세

대들의 환경 관심 트랜드와 관계있다. 기후 재앙 시대

를 살아가야하는 자신들의 슬픔과 힘겨움을 표현한다.

SNS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MZ세대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될것 같다. 무

슨 나라 망하게 하는 소리냐고? 기후 재앙속에 니자식

이 갈가리 찢어죽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면 낳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봐라 탄소중

립은 70억명이 하는 조별과제이고 마감은 바로 코앞이

다. 7명 조별과제도 힘들다!(에이커@eggiscomming·Sep

16 2022).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NS 빅데이터 감성분석 방법을 통해

‘MZ세대’에 대한 대중 감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소비자 계정 SNS 텍스트를 살펴보고 내용상 외부 감성

(기성세대)과 MZ세대 본인들의 감성을 분류하여 긍정

및 부정 감성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MZ세대’ 관련하여 호감과 흥미의

긍정정서가 72.1%로, 부정적인 감성비율 27.9 % 보다

높았다. 긍정감성에서 기성세대들은 ‘MZ세대의 개성과

당당함에 대한 호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MZ세대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이에 비해 MZ세대들은 ‘자신들의

당당함, 발랄함 및 개성 세대’라는 점과 ‘소소한 성장주

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MZ세대 외부의 부정감

성은 ‘MZ세대의 결혼기피, 취업난, 빚투자 및 퇴사 트

랜드에 대헤 걱정’, ‘꼰대 취급하는 MZ세대 미움’, ‘MZ

세대와 대화하기 힘듦’으로 나타났다. 한편, MZ세대 본

인들이 느끼는 부정감성은 ‘일반화에 대한 거부감’, ‘세

대 및 젠더 갈등과 기성세대보다 심한 경쟁에 대한 거

부감’, ‘풍요로운 시대의 상대적 실패감’, ‘예고된 기후재

앙 속에서 살아야 하는 슬픔’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

성세대는 MZ세대를 일반화하여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아야 하며, 세대간 이해와 공감으로 갈등을

완화해야한다. 넷째,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인 고민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MZ세대’ 관련 SNS 분석을 통해

대중감성의 세부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또한 MZ

세대 관련 부정 감성에도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서 MZ

세대 심리정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정량적 소

셜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데이터 수집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과

거나 미래를 아우르는 시계열적 분석에는 신뢰도가 떨

어진다. 데이터에서 성별이나 사회맥락 관점의 고려가

누락되었다는 점도 이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차후

MZ세대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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